
오늘은 소태산 종사께서 큰 깨달음을 이루신 뜻 깊은 날입니다.‘원불교 열

린 날, 각개교절’을 진심으로 봉축드립니다.

원불교는‘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’는 말 로 정신과 물질의 조화

로운 발전을 추구하는 생활종교로 우리 국민들 사이에 깊이 뿌리내렸습니다. 특

히 종교 간의 화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에 이르기까지 화합과 상생의 사회를 만

드는 일에 모범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. 이번 각개교절에도‘모두가 은혜입니

다’라는 주제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의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.

우리는 지금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. 이제 곧 국민소득 2만 달러

시 를 열고, 보다 경쟁력 있고 넉넉한 나라, 더 건강하고 따뜻한 사회로 나아가

게 될 것입니다.

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. 선제적인 복지투자

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출산∙고령화 같은 미래 불안요인에 적극 비해 나

가야 합니다. 또한 필요한 변화를 제때 이뤄 낼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신뢰와 통

합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야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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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합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해 온 원불교가 이러한 일에 계속 앞장서 주실 것으

로 믿습니다.그리고 그것이 소태산 종사께서 말 하신‘광 무량한 낙원사회’

를 이 땅에 구현해 가는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

다시 한번 각개교절을 봉축드리며, 여러분 모두 큰 깨달음을 얻으시길 기원

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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